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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및 한국YWCA연합회 등 여성 단체로 모인 ‘3시STOP’ 공동행동은 3월 8일(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불러온 성별 직종 분리, 불안정 노동, 저임금, 노동의 저평가 등이 복합된 결과”라며 “코로 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속에서 여성은 ‘성별 임금 격차만큼 더 가난하고 불안한’ 현실을 버텨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법 제정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권익보호협의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을 위해 국회 앞에서 2차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노동은 가족의 의식주를 보살피고 가정 에 청결과 휴식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노동”이라며 “맞벌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보살피고, 안전 과 보호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한국노총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통과와 노동 기본권 쟁취 위해 투쟁하겠다”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오늘(8일) 개최한 더불어민주 당과의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3월 역점 추진 법안에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포함할 것을 요구 했다”며 “국회는 가사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외침 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3월에는 반드시 입법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는 가사 노동자법의 조속한 통과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 다”고 약속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약 32.5%로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저임금’, ‘대면 서비스업 생계위기’, ‘돌봄노동 저평가’, ‘가정 내 독박 돌봄’, ‘취업절벽’, ‘안전에 대한 불안’이라고 써진 피켓을 찢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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